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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이주의 공간] 당신들이야말로 ‘공공의 적’ 
 

▣ 이춘재 기자 cjlee@hani.co.kr 

지난해 대선자금 수사로 ‘송짱’(송광수 검찰총장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부르는 

말), ‘안사모’(안대희 당시 대검 중수부장을 사랑하는 모임 ) 등의 신조어를 만들

어냈던 검찰이 최근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. ‘검사 아들 답안지 조작 사건’ 수사

에서 ‘제 식구 감싸기’를 했기 때문이다.  

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 동부지검은 최근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정병욱 (49) 전 

대구고검 검사의 아들이 성적이 좋은 학생의 답안지를 직접 베낀 사실을 밝히지 

않았다. 검찰이 구속기소한 서울 배재고 오동원 교사의 공소장을 보면 , 오 교사

는 정 검사의 아들을 물리실로 불러 5차례나 답안지를 직접 베껴 제출하도록 했

다. 그러나 동부지검은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이 대목만 쏙 뺐다 . 기자

들이 “정 검사와 아들이 오 교사의 답안지 조작 사실을 알았느냐 ”고 묻기까지 했

으나, 동부지검 관계자는 “의혹은 있지만 , 정 검사와 아들이 부인하고 있어 입증

에 실패했다”고만 답했다 . 검사 아들이 직접 답안지를 베꼈다면 정 검사가 오 교

사의 범행 사실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큰데도 , 동부지검은 이를 더 이상 캐지 

않았다. 검찰은 오 교사만 구속기소하고 정 전 검사는 위장전입한 혐의만 인정해 

주민등록법 위반죄로 불구속기소했다.  

동부지검은 정 검사 아들의 과외교사까지 참고인으로 소환하는 등 강도 높은 조

사를 벌였지만, 결과는 ‘서일필’(鼠一匹)이었다. ‘송짱’과 ‘안짱’의 활약으로 검찰 

역사상 유례없이 높게 솟은 ‘주가’가 후배 검사들의 빗나간 ‘의리’로 폭락하고 말

았다.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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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답안조작’ 교사·검사학부모 징역 4년·1년 구형

서울 동부지검은 17일 자신이 담임으로 있던 반 학생의 답안지를 조작한 혐의(업무방해 등)로 

구속기소된 서울 배재고 오동원(41) 교사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. 

검찰은 또 아들을 오 교사가 근무하는 학교로 편입시키기 위해 위장 전입한 혐의 (주민등록법 

위반)로 불구속기소된 정병욱 (49) 전 대구고검 검사에게 징역 1년, 정군에게 불법 과외를 한 

혐의(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위반 )로 불구속기소된 고아무개 (42) 교사 등 3명

에게 금고 8~12개월을 각각 구형했다.  

이날 서울 동부지법 형사 1단독 임수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구형 공판에서 오 교사와 정 전 

검사 등은 혐의사실을 대부분 시인하고 “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”고 

말했다. 길윤형 기자 charisma@hani.co.kr  

 

 

 

 

 
 

  

기사등록 : 2005-03-17 오후 06:36:00  기사수정 : 2005-03-17 오후 06:36:00

ⓒ 한겨레 (http://www.hani.co.kr ).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| 저작권문의

구글 광고

트래블스타-해외호텔 예약  www.travelstar.co.kr 

•

•




